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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몽시대에는 ‘아는 것이 힘 ，배워야 산 다 ’는  말을 되 풀 이 했 다 .그  

러나 그 것 은  삶의 일면만을 나타낸 말이다. 오히려 너무 알기 때문에 

오히려 무력하게 되 는  것 도  현 실이다. 대 중 은  무 식 하 다 . 그러므로 우  

매 한  일면을 지니고 있다. 그 러 나  바 로  그  무식함이 저들의 중추신경 

이 건전한 이유일 수 도  있다. 그 러 므 로  ‘우 둔 한  것이 범을 잡 는 다 ’는  

격언처럼 우 둔 한  저들은 합리적 계산법을 비웃는 기적 같은 사건을 

일으킬 수  있었던 것이다.

3. 소 리 를  지 르 는  돌이 되 는  민 중

성서의 복음서 중에 예수의 수난사는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

다 . 그런데 그  서 술  속에 무리 (ochlos)의 거 동 은  묘하게 반영되어 있 

다 .

예수를 처형시까지 이끄는 그  무대에 나 타 난  것 은  유 다  종교지도 

자 와  로마의 권력자이다. 이들은 모 두  그  무리의 소리에 의존한다. 

그  무리는 무명의 무 리 이 다 . 그 들 을  이끄는 지도자도 나 타 나  있지 않 

다 . 그런데 저 들 은  일제히 같 은  소 리 를  지른다.

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무 리 는  손에 손에 종 려 나 무  가지 

를  꺾어 들고 “호 산 나 ”를  부르며 어린 나 귀 를  타 고  들어오는 초라한 

예수를 ‘ 왕 중의 왕 ’으 로  환 영한다. 무얼 안 다 고 ? 그러기에 유 다  종  

교 지 도 자들은 그들의 우매함을 한 탄 한 다 . 그 러 나  이에 대해서 예수 

는  저들이 가만있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 를  것이라고 응 수한다.

이 말은 ‘무리의 소 리 ’，‘ 민 심 ’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나타낸 말이 

다 . 돌 ! 입 못  가진 돌 ! 그 것 은  자기 뜻 을  논 리적으로 진 술  못하는 

무리와 같다. 그 러 나  제 은  저 돌들의 ‘마 음 ’을  대 신 했 다 . 저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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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우 매 ’는  저 돌들의 입이 될 수  있는 것이다. 그  소리는 머리에서 입 

으 로  나온 소 리 가  아 니 요 ，‘몸부림 ’ 이다. 그래서 순수하며 그래서 천 

심 이 요 ，천성 (天 聲 )이 었 다 . 저들은 오히려 영리하기 때문에 입을 다 

문  지도층을 뒤로 밀쳐놓고 이 역사의 소리를 대신한 것이다. 그러므 

로  저들의 소 리 는  무 도  막을 수  없다는 것이다.

그런데 이같은 무리의 소리는 순식간에 ‘예수를 십자가에 ! 십자 

가에 ! ’라고 변조됐다. 우 리 는  저들의 변 조 (變 調 )에 서  그  우매함을 

한탄하기 전에 어떻게 그처럼 순식간에 변조 화음의 대합창을 할 수 

있었나 하는 데 놀랄 수밖에 없다. 예루살렘 입성 때는 환영, 환희의 

대 합 창 ! 그런데 이번에는 일치해서 증 오 와  저주의 합창을 한 다 . 제 1 

악장에서 제 2악장으로 넘어간 합 창 인 가 ? 지휘자도 보이지 않는데 어 

떻게 저런 합창이 가능 할 까 ?

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십자가처 형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 

지기 위해 꼭  있어야 할 드라마로 해석한다. 그러하면 그들의 합창의 

지휘자는 하느님 자신이라는 말이 된 다 . 그러므로 저들은 신의 뜻을 

합창한 것이다. 그 를  ‘왕 중의 왕 ’으 로  알고 환성을 올린 것도 이 무 

명의 무리뿐이었으며, 그 는  반드시 죽 어 야  한다는 사실을 안 것 도  이 

무리뿐이다.

저 무리 (ochlos)는  ‘진 리 ’를 죽 였 다 . 그렇게 보면 제 은  진리의 

반역자들이다. 그 러 나  그  소 리 를  다시 새 겨들으면, 진 리 는  죽어야 사 

람을 영원히 살리는 진리일 수  있다는 영원한 진리의 선포인 것이다.

유 다  종교지도자들은 이 순간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. 저들은 이 무 

리를 선동하는 데 성 공했다고 생각했으리라. 그 러 나  실상은 저들이 

그  무리에게 부 한  것이다. 저 들 은  스스로의 힘으로는 빌라도를 설 

득 할  수  없었기에 민중의 입을 빌리려고 했다. 그런데 그  결과는 이 

무리와 로 마 정 권 (빌 라 도 )을  대결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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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. 빌라도의 눈에 이 무리쯤은 하찮은 것 이 다 . 그 러 나  그 는  이 무리 

의 소리에 따라 로마의 법 을  유린하면서까지 예수를 처형해야만 했 

다 . 이로써 이 무 리 는  로 마정권을 이 일의 공범자로 몰 아 넣었다. 그  

러나 그것은 동시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세계사적 사건이 되게 한 것 

이다. 그렇게 만 든  주역은 바 로  이 무 리 였 다 . 그러므로 이 무 리 는  다 

음의 제 3장의 합창을 가능하게 했다.


